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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R 2001 서울총회 성황리에 끝나 . . .

지난 10월 7일부터 6일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자동차수리

기술연구위원회(RCAR, Research Cou ncil for Au tom obile Rep airs) 2001년

연차총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

保險開發院(院長 朴性昱 ) 주관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16개국의 자동차기술전문가들과 국내 보험업계, 자동차제작사, 수리

업계 등에서 약 150여명의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총 52편의 연

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의 안전성 및 도난성 개선, 수리성손상성 향상을 위한

차량설계 개선, 차량등급평가, 손상차량 수리기술연구, 부품비용 경감화 방안

연구 등으로 차량사고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

었다.

□ 안전성분야에서는 목받침대(H ead Restrain t)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어 교통사고시 목뼈부상(경추염좌)에 대한 세계각국

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차량의 경우 대부분 적

정한 평가를 받았으나, 우수평가를 받은 차량은 거의 없었다. 반면 최근

5년간 각국의 목받침대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고, 평가

방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국산차량의 목받침대 안전성 개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 손상성 분야에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박인송팀장(공학박

사)이 에어백범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에어백범퍼는 기존범

퍼 대신 충돌사고 시 충격흡수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범퍼 내

부에 수 개의 공기주머니를 장착한 범퍼로 참석자들에게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 도난성에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았다. 임모빌라이져(차량이동방지장치)

의 장착효과와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도난차량 추적시스템의 개발,

차량별 도난성 평가와 보험요율차등화 방법 등이 제기되었다. 영국, 캐

나다 등의 RCAR 기관에서 도난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차량의 도난안전

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산차량의 도난안전성에 대한 인식제

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순정부품의 품질인증문제도 제기되었다. 품질향상을 통한 비순정부품

의 활성화는 수리용 부품의 품귀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화

등을 유도하여 소비자 만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일부 소모품을 제외

하고 제작사에 거의 독점되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리용부품 유통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그 외 접착제에 의한 패널수리기술, 정비공장평가를 통한 수리품질 향상

방안, 적정수리비 산정방안 등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현대, 기아 등 5개 자동차제작사의 해외마케팅 및 설계

담당중역 등 기술진 27명이 대거 참석하여 큰 관심을 나타냈다 . 차량평가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RCA R 멤버들과의 교류는 우리나라 차량의 성능을 개선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RCAR 서울총회는 해외의 선진기술 및 제도도입을 촉진하고, 차량운행

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와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유치한 것이며, 2002

년 총회는 스웨덴에서 개최된다.

자동차전문가들은 이번 RCA R 서울총회가 우리나라 차량의 안전성, 손

상성 및 도난성 향상과 자동차수리기술발전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

망했다.


